
전력 거래시장 성공적 정착???
200 1년 4- 12월 9조5262억원 거래 … 발전단가 KWh당 48.87원

산업자원부가 2001년 4월 독점적 전력산업을 경쟁적 산업구조로 전환시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도입

단계로서 최초로 개설한 발전부문 전력 거래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분석했다.

전력시장 개설 이후 시장 참여자는 시장의 룰인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신속하게 이해해 능동적으로 시

장에 참여하소 있고, 시장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아 최초로 도입된 전력 거

래시장이 도입된 후 9개월이 지난 현재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정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발전가격도 발전회사 분할 이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구조개편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발생

하지 않아 일부에서 우려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없으며 앞으로 효율성 향

상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가 이룩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2001년 전력 거래시장 개설 이후의 전력시장은 국내 총 발전설비 중 94%가 전력시장을 통해 총 19만

9004GWh의 발전량과 총 9조5262억원을 거래했고, 전력계통 운영도 발전기 계획예방 정비시기의 조정,

하계 피크시의 부하관리 등으로 예비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성공적인 발전부문 전력 거래시장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배전분할 및 경쟁시

적용될 양방향 입찰시장 운영을 위한 제반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완결

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40년간 한전이 발전·송전·배전·판매 등 전 부문에 걸쳐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

를 누려온 수직적 통합구조의 전력산업에 경쟁개념의 도입을 통한 전력산업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 전력

산업 구조개편을 추진중이다.

현재 전력 거래시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1단계인 발전경쟁시장으로 한전으로부터 발전부문을 수력

원자력 1개, 화력 5개로 분할한 다수의 발전회사들과 단일의 송전·배전·판매회사가 시장에 참여해 전

력을 일반상품이나 증권처럼 거래하고 있다.

전력 거래량 및 거래수입 (단위: G조, 억원, KW)

구 분 한수 원 남 동 중 부 서 부 남 부 동 서 기 타 * 합 계

거래량 81.411
(40.91)

22,801
(11.46)

19,885
(9.99)

25,213
(12.67)

25,150
(12.64)

24,354
(12.24)

189
(0.10)

199,004
(100.0)

수 입 32,432
(34.05)

11,165
(11.72)

10,161
(10.67)

14,653
(15.38)

12,984
(13.63)

13,735
(14.42)

131
(0.14)

95,262
(100.0)

설비용량 14,361
(30.98)

5,565
(12.0)

6,393
(13.79)

6,679
(14.41)

6,075
(13.10)

7,111
(15.34)

177
(0.38)

4,636
(100.0)

* 수자원공사, 안산도시개발 등

+ ( ) 안은 점유율 ++ 설비용량은 4-12월 산술평균

한전으로부터 분할된 6개 발전회사들은 전력시장 개설 후 9개월(2001년 4-12월)간 발전가격을 발전회

사 분할전인 2000년 4-12월의 발전가격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구조개편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발전비용은 KWh당 2000년 4-12월 47.34원에서 2001년 4-12월 47.87원으로 약간 인상됐다.

2001년 4월 전력 거래시장 개설 이후 12월까지 시장운영은 2001년 말 기준 국내 총 발전설비 5086만

KW중 94%인 4796만KW가 전력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됐고, 나머지는 도서지역 및 독립발전사업자(IPP :

Independent Power Producer)로 전력시장 밖에서 한전과 직거래됐다.

또 2001년 4월 이후 전력시장에서의 총 전력거래량은 19만9004GWh이며, 총 거래금액은 9조5262억원

으로 집계되고 있다.

발전회사별로는 한수원(주)의 비중이 40.91%를 점유했고, 나머지 화력발전회사는 10-12% 대를 차지헸

다. 정산금액도 한수원(주)이 제일 높았으나 원자력의 낮은 변동비로 인해 거래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34%인 3조243억원이었고, 나머지 화력발전회사는 10-14%인 1조-1조5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발전량은 원자력과 석탄이 각각 40.47%, 41.86%를 차지해 기저발전기가 약 82%를 점유했고 일반발전

기는 18%를 차지했다. 정산금액은 기저발전기가 70%, 일반발전기가 30%를 차지했다. 기저발전기의 정산

단가는 일반발전기보다 낮아 기저발전기 정산금액 비중이 발전량 비중보다 낮다.

산업자원부는 2001년 4월 발전경쟁시장 도입과 함께 전력거래를 담당할 전력시장운영자로 한국전력거

래소를 설립했고 시장의 감시자 및 규제기관으로서 전기위원회를 발족했다.

전기위원회는 성공적인 발전부문 전력 거래시장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배전 분할 및 경쟁시 적용될 양

방향 입찰시장 운영을 위한 전력거래정보시스템 구축 및 시장 운영규칙 정비 등을 면밀히 추진해 전력산

업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완결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밝힌 전래 거래시장 현황은 제3자의 검증이 전혀 안된 산자부 내부자료로 실질적

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영국은 1990년부터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해 3개의 발전회사와 1개의 송전회사를 분할·민영

화했는데 전력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조개편 초기인 1992년까지 ①국가독점시기의 인위적 억제로 인한 인상요인 ②석탄산업 보호를 위

한 의무구입 ③10%이상 높게 부과된 화석연료세금 부담 ④발전사업자의 담합 등으로 전기요금이 3.2%

정도 인상되는 등 불안요소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은 1993년부터 정부의 효과적인 규제와 발전효율 향상, 인력의 효율적 활용, 화석연료세금

감축 및 경쟁으로 인한 경영효율 향상으로 실질 전기요금이 인하됐다.

1993년부터 전기요금 인하가 시작돼 1997년까지 실질전기요금이 18.4% 인하됐고, 1999년까지도 인하가

지속됐다. 영국 정부는 1994년 4월부터 1996년 4월까지 발전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상한(Price cap)제도를

운영했고 발전회사가 보유한 발전설비의 추가분할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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